
도코보 - 컴팩트사의 광범위한 번수 갖춰  

강연사도 계속 호조 

일본의 도코보(同興紡)는 세계 섬유시장에 컴팩트사가 소개된 초기부터, 인

도의 제휴방적회사인 “람코”그룹에 위탁생산하여 컴팩트 순면사를 일본시장

에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면으로 뽑은 컴팩트면사 “알티마”는 

7수 단사, 10수 단사의 태번수 실을 상품화하여 데님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

하였다. 

도코보는 컴팩트사를 “알티마”와 “e 알티마”의 두 상표로 판매하고 있다. 

“알티마”는 “쥣센(S?sen)”사제 컴팩트 정방기 “엘리트(Elite)”에서 인도면으로 

뽑은 태번수 면사이며, “e 알티마”는 면섬유가 가늘면서도 섬유장이 길어 고

급 세번수를 뽑는 이집트면을 원료로 하여 스위스의 “리터(Rieter)”사제 컴팩

트 정방기 “콤포스핀(Com4 Spin)”으로 방적한 면사로서 “알티마”보다도 세번

수의 고급면사를 코밍(combing)하지 않고도 잔털이 거의 없고 실의 굵기가 

균일하여, 코머사보다도 싼 값으로 품질 좋은 고급면사를 생산하고 있다. “람

코”그룹은 그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7수 단사의 태번수로부터 극세사 

140수 쌍사 면사까지 완전히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도코보가 판매하고 있는 컴팩트사의 판매량은 “알티마”가 70%에 “e 알티

마”가 30%정도로 되어 있으며, 이들의 생산을 “람코”그룹이 전량 담당하고 

있으며 “엘리트” 17대와 “콤포스핀” 2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콤포스핀” 정방

기는 도코보 전용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다. 



도코보는 2002년 봄부터 “알티마”의 선염(先染)직물용 50수 단사를 “니시

와키(西脇)”산지에 최초로 판매하였으며, 그 후 40수 단사, 60수 단사도 수요

를 개발하였고, 편포(編布)시장도 개척하였다. 30수 단사, 20수 단사도 “치노

(chino : 코머 2합사를 경위사로 짠 면 능직물로 군복, 운동복, 노동복 등으로 

사용)팬츠” 시장도 개척하였다. 현재 “알티마” 판매량은 50%가 선염직물용이

고 20%가 내의용으로 되어 있다. 

“e 알티마”는 80수 쌍사 이상의 세번수 수요가 크게 늘어 현재는 100수 쌍

사, 120수 쌍사, 140수 쌍사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선염직물용

이며, 2004년 춘하절용부터는 편포용 판매도 시작하였다. 이들 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어 수요를 따라 갈 수 없어 비

축(備蓄)생산체제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 도코보는 일본에서 한때 호조를 보이던 강연사(强撚絲)붐이 사라진 

금년에도 순면강연사 “마하쿨”이 전년수준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들 강연사의 판매량은 2002년에도 2001년보다 30%가 증가하였으므로, 이런 

상황에 대응코자 인도에서 연사를 새로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100수 쌍강연

사 등의 세번수판매를 본격화함으로써 현재도 꾸준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에서의 연사는 2002년 가을에 “람코”그룹이 신설한 도코보전용 연사공

장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 도코보는 인도공장에서 연사한 실과 일본에서 연

사한 실을 모두 “마하쿨” 상표로 판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사시설이 감

축되면서 편포시장의 성수기인 9~2월이 되면 연사수요가 증가하여 생산시설

이 부족하게 된다. 

도코보는 일본내의 연사시설에 1년내내 계속 생산을 발주하여, 어느 정도

의 물량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판매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인도에 연



사거점을 만들게 되었으며, 일본내 연사시설의 스페이스도 계속 확보하고 있

다. 

도코보는 “마하쿨” 상표로 80수 쌍사와 100수 쌍사강연사의 편포용과 직물

용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또한 횡편용(橫編用)으로도 40수 쌍사, 60수 쌍사, 

80수 쌍사를 판매하고 있다. 횡편용으로는 하연(下撚)과 상연(上撚)의 밸런스

(balance)가 안 맞으면 편포가 사행하기 쉬우므로 횡편용은 이러한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행테스트로 확인한 다음 횡편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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